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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이 지난 26일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제62회‘그

래미 어워즈’(Grammy Awards)에서 공연했

다. 팝계 최고 권위를 지닌 그래미 어워즈에

서 한국 가수가 공연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컨트리 가수 빌리 레이 사이

러스, 래퍼 릴 나스 엑스, 디플로, 메이슨 램

지 등이 방탄소년단과 함께 무대를 꾸몄다.

방탄소년단은 지난해 그래미 어워즈에 시

상자로 초청돼 한국 가수로는 처음 참석했

다. 이들은‘베스트 R&B 앨범’부문을 시상

했는데, 당시 무대에 올라“다시 돌아오겠다”

고 그래미 도전 의지를 나타냈다.

미국 음악상 중 가장 큰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지

만 보수적이고 비영어권 아티스트에게 배타적이란 

평가를 받는 그래미 무대에 서게 된 것은 방탄소년

단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었다는 평가이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그래미상 후보에는 들지 못했

다. 지난해 11월 후보가 발표됐을 당시 미국 음악계 

안에서 방탄소년단의 후보 지명 불발을 비판하는 목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28일에는 CBS 인기 토크쇼‘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The Late Late Show with James 

Corden)에 출연해 신곡‘블랙 스완’무대를 처음으

로 선보인다.

방탄소년단, 그래미 어워즈서 공연
한국 가수 최초

1300호 숫자퍼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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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C T 드림

이 일본에서 

처음 발매한 

미니앨범으

로 오리콘 

데일리 차트 

1위를 기록

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전날 발매한 

NCT드림 일본 미니 1집‘더 드림’(THE DREAM)

이 오리콘 데일리차트 정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앨범에는 NCT드림 데뷔곡‘츄잉검’ 

(Chewing Gum)을 비롯해‘위 고 업’(We Go Up),‘

붐’(BOOM) 등 총 7곡이 수록됐다. 이들은 오는 26

일부터 3월까지 첫 일본 투어에 들어간다.

NCT드림은 20세 이하 멤버로 구성된 팀으로 한

국 나이 기준으로 만 20세가 지나면 NCT DREAM

을 졸업하는 로테이션 형식의 그룹이다. 2016년 8

월‘Chewing Gum’으로 데뷔했다.

빌보드가 발표한‘올해의 21세 이하 아티스트 21: 

뮤직 넥스트 제너레이션(21 Under 21 2018: Mu-

sic
,
s Next Generation)’에 아시아 가수 최초로 2년 

연속 선정됐다.

NCT드림, 
일본 첫 미니앨범으로

오리콘차트 정상

미국의 유명 배우 겸 가수인 제니

퍼 로페즈(사진)가 은퇴 이후 살고 싶

은 곳으로 이탈리아를 거론하면서 

이탈리아의 여러 도시들이 경쟁적으

로 로페즈에 구애를 보내고 있다.

제니퍼 로페즈는 최근 미국 연예매

체 베니티페어와의 인터뷰에서“미

국이 아닌 지역, 이를테면 이탈리아

의 작은 마을이나 (인도네시아) 발리 

등과 같은 곳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다. 로페즈는 

자전거를 타고 나가 빵을 사서 먹고 흔들의자에 앉

아 올리브·오크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경관을 내려

다보며 자연의 냄새를 맡으며 사는 단순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소망도 드러냈다.

로페즈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자 이탈리아의 몇

몇 도시는‘로페즈여, 당신이 꿈꾸는 곳이 여기’라

며 로페즈 유치에 발벗고 나섰다.

중부‘산 퀴리코 도르치아시’도 이 

가운데 하나다. 중세도시 시에나와 

가까운 이곳은 인구 3천 명 남짓한 

작은 마을로, 그림 같은 토스카나 전

원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유

명하다.

이외에도 이탈리아반도 서부 티레

니아해에 있는 사르데냐섬의‘칼리

아리’, 중부에 있는‘구알도 카타네

오시’도 로페즈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제니퍼 로페즈가 실제 은퇴 이후 해외 거주를 구체

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단순한 바람을 드러낸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영국 배우 콜린 퍼스, 팝가수 스팅, 영화감독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등이 이탈리아에 정착해 사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니퍼 로페즈 유치에 나선 이탈리아 도시들


